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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를 하면서 나보다 선생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이 죄송했습니다. 간절함의 부족임을 깨달으며 간절함에 대

해 알고 싶어 주님을 부르며 가르쳐 달라고 간구 드렸습니다. 

주님 오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자 주님의 말씀 *

간절히 부르면 응답하는 

나 성자다.

사랑하는 자야.

간절함을 물었느냐.

간절함은 내 사랑을 깨닫고, 

나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흐르며 

내가 보고 싶어 애태우는 심정이다.

그래서 매달리게 되고 행하게 된다.

나와의 첫사랑을 기억하느냐.

사랑이 무엇인지 뭘 모를 때 날 만나서

그저 순수하게 그저 좋아서 쫓아다녔던

뜨거웠던 여름날의 그 사랑을.

그때의 심정은 어떠했느냐.

기억을 더듬어 보아라.

너희 선생 통해 

과일도 던져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사탕도 던져 줬던...

너희들 입장과 

너희들 수준에 아낌없이 맞춰 주었던...

나 성자의 설레었던 사랑이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난 너희 선생 통해 

축구, 농구, 테니스, 야구, 골프 

각종 운동 경기 모습과 

그림도 그리며 악기를 연주하며

기타 많은 멋진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

또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몸이 틀어진 자들 교정해 주며 만져 주며 



기도해서 고쳐 주었다.

너희 선생 통한 

나 성자의 뜨거운 사랑인 것을 알겠느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다.

이제는 육으로 만나는 시대는 가고, 

혼체로 만나는 시대다.

고로 신령해야 영적이어야 

나를 만난다.

너희들의 심정과 사랑 급이 

간절해야 나를 만난다는 것이다.

간절한 자가 나를 차지한다.

간절한 자가 조건을 쌓는다.

지금은 영 휴거의 때.

너희들이 얼마만큼 나에게 간절하냐.

너희들이 얼마만큼 나를 사모 하냐. 

너희들이 얼마만큼 나를 그리워하는지. 

너희들이 얼마만큼 나를 원하는지를

내가 한 명, 한 명 심령골수를 다 쪼개어 본다.

그래서 간절해야 

내가 데려갈 수 있다.

간절함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자.

사마리아 여인을 보아라.

간절한 심정이 있는 여인이었기에,

우물가에서 나를 만났을 때

서로의 짧은 대화에도 

나를 알아보고 깨닫고,

기뻐하며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간절함은 나를 사랑하게 된다.

간절함은 나를 알리게 된다.

간절함은 나를 자랑하게 된다.

성경에 열 처녀 비유 알지??

열 처녀 중에 나를 만난 5명은 어떤 자이더냐?

간절한 자 사모한 자가 아니더냐?

간절한 자가 나를 만나 사랑의 궁으로 간다.

간절한 자가 사랑하는 왕자님을 만난다.

에스더를 보자.

자기 민족의 운명을 간절함으로 조건 쌓고, 

자기 민족의 백성들의 목숨들을 다 살렸다.



간절함은 어떤 병력보다 강하고 힘이 있다.

간절한 기도는 

여호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

간절함은 곧 자기 소원을 이루게 해 준다.

민족의 소원도 이룬다.

간절함의 대명사는 사도 베드로이다.

스승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으로

그는 예수님 사후, 시대 증인이 되어

그 애타는 간절함으로 외쳐 

3000명을 돌이켰다.

간절함은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생명의 표적이 일어난다.

본인도 생명의 공적을 가져간다.

이제 간절함이 마음에 새겨지느냐.

간절함의 중요성을 알겠느냐.

너희 선생이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리움으로

이 역사의 길을 가듯이, 

너희도 그리하길 바란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간절함의 이 도를 깨달아 

영 휴거되기를 바란다.

간절함이 영력이며,

간절해야 

자기 구원의 차원이 올라감을 진정 깨달아라.

사랑해.

간절히 호소하는 나 성자다.


